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윤용식 (주)하이닉스

반도체 수석연구원과 이수헌 (주)화인텍 수석연구원을‘이

달의엔지니어상’수상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윤용식 수석연구원은 1989년

입사 이후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장비 개발 연구원

으로 근무하면서 신개념

메모리 테스트 장비 개

발로 투자비용 절감 및

수입대체 효과를 이끌어

냈다.  

DRAM 등 주기억 장치

메모리 테스트 장비는 수많은

동작과 시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다. 그러나메모리동작변화에따른제약등으로메모리가실제사

용되는환경과동일한조건에서의테스트가사실상불가능했다. 뿐

만아니라메모리의대용량화추세와고집적도가요구되면서메모

리테스트에기존보다더많은장비와고가의기기가필요했다.

윤수석연구원은이러한테스트패러다임을변화시켜실제메모

리가사용되는환경과동일조건에서테스트가가능하고메모리패

턴변화에따른테스트가가능한DRAM 등주기억장치실장테스

트시스템과영상기억장치인그래픽메모리실장테스트시스템을

개발했다.

테스트 장비 개발로 약 1천억 원 이상의 투자비용 절감 및 수입

대체효과를 이끌어냈으며 현장 적용 이후 테스트 품질이 100ppm

이하로유지가가능하게됐다.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로선

정된 이수헌 수석연구원은

LNG 선박용 유리섬유

강화 폴리우레탄 폼과

LNG 육상탱크및배관

용 폴리우레탄 폼을 국

산화하는데 있어 핵심

적인역할을수행했다.

LNG 선박용초저온단열

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 강화

폴리우레탄 폼은 고강도 발현을 위해

고밀도폴리우레탄폼에유리섬유를고루분포시켜발포하는고도

의기술이필요하다. 또한육상탱크및배관용폴리우레탄폼도우

수한 단열효과와 LNG의 저온에 따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고난

이도의기술이필요한데이수석연구원은이런기술적어려움을극

복하고개발에성공했다.

이와함께이수석연구원은국제적인환경협약을만족시키기위

해 기존에 사용하던 프레온을 대체한 친환경 발포제를 사용해

LNG 선박용 초저온 단열재인 유리섬유 강화 폴리우레탄 폼의 생

산공정기술을개발하고프랑스의GTT로부터국제적인인증을획

득했다. 이로 인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했으며,

LNG 운송과 저장에 관련된 초저온 보냉분야의 국가 기술력도 크

게향상되었다.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

력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포상해 산

업기술인력의자긍심을제고하고현장기술자를우대하는풍토조

성을위해지난2002년7월부터시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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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운송∙저장용

초저온단열재개발

<중소기업 부문>  

(주)화인텍이수헌수석연구원

신개념메모리테스트

시스템개발

<대기업 부문> 

(주)하이닉스반도체윤용식수석연구원




